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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자심리가 주식 투자심리를 2분기 만에 다시 앞질렀다. 6분기 연속 

상승하던 주식 투자심리가 최근 한풀 꺾인 반면 부동산은 상승세가 계속된 결과

다. 부동산 투자심리 강세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이고, 주식은 가상화폐와 

함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부동산 투자심리는 경기·인천, 그 다음 

강원 순으로 뜨거워 서울의 풍선효과가 단계별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데이터융복합·소비자리서치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는 매주 1000명을 대상으

로 하는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사`에서 ▲예금/적금(이하 예적금) ▲주식/펀드

(이하 주식) ▲부동산 ▲가상화폐 4가지 자산관리 방법에 대한 선호 심리를 확

인했다. `만약 가까운 가족·친구가 재테크를 위해 ‘OOO’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

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적극+약간)권유-중립-(약간+적극)만류` 중 하나를 택

하게 하고, ‘(적극+약간)권유’하겠다는 응답(권유율) 추이를 분기별(2021년 3분기

는 8월 말까지)로 비교했다.

■ 주식·가상화폐 동반하락…부동산 상승에 힘 보태

코로나19 발생 시점인 2020년 1분기 자산관리 권유율(투자심리)은 ▲예적금

(47%) ▲부동산(28%) ▲주식(16%) ▲가상화폐(3.5%) 순으로 차이가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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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갈린 재테크 심리, 주식 꺾이고 부동산은 쭉~
컨슈머인사이트 ‘2020~2021 자산관리 방안’ 추이 비교

- 주식 투자심리, 6분기 만에 하락세로 반전

- 5분기 연속 상승한 부동산에 재역전 당해

- 서울 풍선효과 1차 경기, 2차 인천·강원으로 확산

- 부동산 투자심리 가장 높은 계층은 ‘20대 여성’



Date of Issue : Sep. 30, 2021

- 2 -

이후 예적금은 크게 감소하고 부동산과 주식은 증가세를 이어가며 최근에는 예

적금·부동산·주식이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그림1].

구체적으로 ‘예적금’은 대폭 하락 후 39% 내외를 유지하고, ‘부동산’은 작년 2

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상승해 권유율이 25.1%에서 37.4%로 12.4%포인트(p) 올

랐다. ‘주식’은 2021년 1분기(15.7%)부터 상승세를 타 1년만인 올해 1분기 36.5%

로 부동산을 앞섰으나 3분기에는 36.6%로 재역전됐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유사

한 패턴으로 상승하다가 최근(2021년 3분기) 동반 하락세로 전환했다.

위험성이 높은 주식·가상화폐 투자심리가 크게 위축된 대신 상대적으로 안정적

인 예적금과 부동산으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부동산은 유일하게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데 그동안 동조화 현상을 보이던 금융 투자 상품의 하락세는 부동

산 상승세에 힘을 보태게 될 가능성이 크다(참조. “주식 권하겠다” 37%…부동산

도 예적금도 추월).

■ 전북·경북·경남·울산은 투자심리 약세

부동산 투자의 기초는 위치다. 거주 지역별 부동산 투자심리(2021년 3분기

-2020년 2분기)를 광역자치단체별로 비교하면 최근 1년여 사이 전국 모든 지역

에서 크게 높아졌고(평균 25.1%→37.4%), 특히 서울에서 주변 지역으로 강세가 

확산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http://www.consumerinsight.co.kr/voc_view.aspx?no=3163&id=pr17_list&PageNo=1&schFlag=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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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이 기간 투자심리 상위권 지역은 완전 교체됐다. 2020년 2분기 세종

(28.2%), 서울(27.8%), 충북(27.7%) 순이었으나 올해 3분기에는 인천(41.1%), 경기

(40.3%), 강원·전남(각각 38.1%) 순이 됐다. 부동산 열풍의 본거지인 서울 집값은 

너무 비싸진 데다 오를 만큼 올랐다는 경계심리가 반영되면서 1차적으로 경기, 

2차적으로 인천·강원으로 풍선효과가 확산된다고 볼 수 있다[그림2].

서울은 작년 2분기 27.8%로 세종시(28.2%)를 제외하고 가장 높았으며 올해 3

분기에도 37.8%로 평균수준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강-중’). 경기는 같은 기간 

27.4%→40.4%로 유일하게 ‘강-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인천은 24.6%→41.1%

(‘중-강’)으로, 강원은 22.1%→38.1%(‘약-중’)으로 역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세종은 서울과 더불어 ‘강-중’으로 최고 관심지역이긴 하지만 과열과 거품 논

란에 투자심리가 약해지는 모습이며, 대구·제주는 ‘약-중’으로 올라섰다. 반면 대

전과 충북은 ‘강-약’으로 하락세고, 전북·경북·경남·울산은 ‘약-약’으로 부동산 투

자 관심지역에서 소외됐다

■ 20대여성-수도권-소형·원룸 중심으로 수요증가 예상

지역과 마찬가지로 계층에 따른 변화도 컸다. 2020년 2분기에는 남3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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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 여20대(29.0%), 남20대(28.7%) 순이었으나 올해 3분기에는 여20대

(46.1%), 남30대(44.3%), 남40대(43.1%) 순으로 바뀌었다[그림3].

여20대는 작년 2분기엔 남30대에 이어 2위였으나 1년여 만에 17%p나 뛰어 

오르면서 부동산 투자에서 핵인싸 계층이 됐다. 만혼과 비혼이 증가하고 있음에

도 여20대를 중심으로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부동산 트렌드의 변화도 점쳐볼 수 있다.

신혼 수요보다는 청년층 단독세대(1인가구)의 독립 수요가 크게 늘면서 소형 

아파트나 원룸 주택 시장 활성화가 예상된다. 영끌 투자의 막차를 탄 2030의 패

닉바잉은 당분간 이어질 것이며 투자심리가 높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 

여력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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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사결과는 소비자 조사 전문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2019년 1월 출범한 '주례 소비자체감경제 조

사'로부터 나온 것이다. ▲예금/적금 ▲주식/펀드 ▲부동산 ▲가상화폐 4가지 자산관리 방법에 대해 `만

약 가까운 가족·친구가 재테크를 위해 ‘OOO’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을 던지고 `적극 

권유-약간 권유-중립-약간 만류-적극 만류` 중 하나를 택하게 했다. 이 리포트의 권유율은 ‘(적극+약간) 

권유’하겠다는 응답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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